9과.  언약의 상속자이자 소망의 포로들.  2025년 11월 29일
1. 잃어버린 땅
·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고(창 1:27-28) 에덴동산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 2:8).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창 3:23)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작은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창 13:14-15).
·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우고(사 11:9) 잃어버렸던 땅들을 되찾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고 이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돌”같이 죽은 상태에서 되살리셔서 언약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눅 3:8; 히 6:11-12).
2.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 에덴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듯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 이 선물은 세 놓은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시 24:1).
· The 집 주인이 지붕, 배관 등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은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 에덴동산에서처럼, 가나안에서도 “지켜야 하는” 의무, 즉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레 20:22),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 11:9-13).
3. 땅을 점령함
· 하나님은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영토를 포함한 남은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수 13:1-7).
· 분배 받은 땅은 그들의 소유였지만,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 비록 그들이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승리하게 하신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공로도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신 9:5). 우리도 구원받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엡 2:8-9; 갈 3:29)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구원받고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순종(빌 2:12)과 감사(히12:28)입니다).
B' 선물을 차지함
· 배정된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땅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었습니다.
· 안식년은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땅이 안식하는 해였습니다(레 25:2-5).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 하나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대하 36:20-21).
· 희년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신 법으로 부득이 자신의 토지를 판 사람이 그것을 되찾는 해를 말합니다 (레 25:10, 23, 40-41).
· 이 제도의 본질은 복음의 목적과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고용인, 특권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격차를 없애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동등한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A' 되찾은 땅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 영원히 거할 땅을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겔 37:25).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했고, 다윗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실 참된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시는 분으로 선포됩니다.
· 예수님은 모든 언약들을 지키십니다(롬 15:8; 고후 1:20).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축복을 받고, 미래에는 약속된 기업을 받습니다(벧전 1:3-4). 머지않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